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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일상에 미치는 코로나19 영향이 그들의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심리적 안녕감과 인지적 유연성이 각각 매개하는지, 두 가지가 순차적인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확인해봄으로써 코로나19의 영향 지각이 우울․불안․스트레스에 이르는 경로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4년제 대학교의 대학생 297명(남 70, 여 227)을 대상으로 2021년 7월 8일부터 8월 12일까지 자

기보고식 척도 문항들로 구성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 수집된 297개의 자료를 SPSS 22.0

과 SPSS Process macro ver. 3.5 프로그램에서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이 지각한

코로나19 영향이 우울․불안․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둘째, 일상에 미치는 코로나19 영향과 우울․불안․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안녕감과

인지적 유연성의 순차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본 연구를 통해 코로나19 영향에 대한 대학생의

높은 지각 수준이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순차적으로 인지적 유연성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우울, 불안, 스트레스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

각한 코로나19 영향이 그들의 정신건강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구조적 이해를 높였으며, 대학생이 심리적

안녕감 수준과 인지적 유연성 수준을 순차적으로 높여 건강한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주요어 : 일상에 미치는 코로나19 영향, 우울․불안․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인지적 유연성,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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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인

코로나19(Covid-19; WHO, 2020. 06. 30)은 2020

년부터 현재까지 전 인류의 삶에 전례 없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Cullen, Gulati, & Kelly,

2020; Torales, O’Higgins, Castaldelli-Maia, &

Ventriglio, 2020). 전염력이 매우 높고 치료에

대한 대응력이 준비되어있지 않았던 해당 질

병의 특성에 따라 국가사회적 차원의 통제가

불가피하였고, 대외적인 활동과 사회관계적

교류의 축소, 비대면의 일상화 등은 개인의

직업 생활, 교육, 문화, 소비 등의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국내에서도 유행과 확산, 그리고

억제 등이 반복된 가운데 2021년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보건복지부, 2021. 10. 29)

이 처음 발표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이 이

어지고 있다.

그동안 메르스나 사스 등 감염병의 대규

모 유행이 존재했었고, 감염병이 발병한 집

단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Lee-Baggley,

DeLongis, Voorhoeave, & Greenglass, 2004; Main,

Zhou, Ma, Luecken, & Liu, 2011). 구체적으로

감염병의 대유행은 개인에게 질병의 위험성이

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 고립감, 무

력감 등을 일으키고, 그러한 경험이 심각해질

때 우울이나 불안, 스트레스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알려진다(이동훈 등, 2016; Lee-Baggley

et al., 2004; Main et al., 2011). 이와 마찬가지

로 가장 최근의 코로나19 대유행은 개인에게

불안, 우울 등을 유발하여 개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적지 않게 미치고 있음이 국

내를 포함하여 중국, 방글라데시, 이탈리아 등

세계 각국의 연구들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박

상미, 2020; 이동훈 등, 2020; Bhuiyan, Sakib,

Pakpour, Griffiths, & Mamun, 2020; Dedoncker,

Vanderhasselt, Ottaviani, & Slavich, 2021; Huang

& Zhao, 2020; Mamun et al., 2021; Rossi et al.,

2020; Serafini et al., 2020).

대학생은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발달적인 이

행을 하는 과도기(안선영, 김희진, 박현준, 김

태령, 2011; Arnett, 2000; Erikson, 1993)에 있으

며 정해진 기한 내 학생의 신분을 유지하는

특성을 가진다. 보통 10대 후반을 지나 20대

로 넘어가는 시기는 생애 발달 단계상 불안정

성이 존재하며, 이 시기를 보내는 대학생은

보통 진로나 취업, 미래 대비 등에 대한 걱정

과 고민으로 인해 불안이나 우울,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 심각한 정신적 무질서

를 겪기도 한다(강지연, 지명원, 2021; 곽현주,

김현주, 2013; 금명자, 남향자, 2010; 김정엽,

2015; 박미진, 김진희, 정민선, 2009; 박하얀,

정윤경, 최해연, 2015). 대학생은 평균 4년 정

도의 대학에 머물며 앞으로 다양한 자리에서

성인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지식과

태도 등을 배워나간다. 이를 고려할 때 코로

나19로 인한 직접적인 불안과 우려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학업이나 학생 활동, 사회관계,

파트타임 일자리 등 여러 영역에서 제약과 불

안정성이 컸던 최근의 2년은 개별 대학생에

따라 정신건강 상의 위기로 이어질 만큼 부정

적인 경험을 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2년 간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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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19 관련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그 중 대

학생에 대한 연구들(강지연, 지명원, 2021; 김

갑순, 박윤조, 2021; 신예림 등, 2021; 이윤정,

2020; 천희창, 김지영, 2021; Cao et al., 2020)도

있었다. 국내 대학생들은 신종 감염병인 코로

나19에 대한 예방과 대응, 비대면 수업의 확

대, 거리 두기에 따른 사회적 활동 제약, 아르

바이트 구직의 불안정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을 보고하였고(김갑순, 박윤조, 2021), 중

국에서 이루어진 연구(Cao et al., 2020)에서도

코로나19 이후 대학생의 약 27%가 다양한 수

준의 불안을 호소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보건

복지부(2021. 06. 02)가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

학회를 통해 실시한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는 우울위험군이 전체 연령대

평균 22.5%인 것에 비해 20대 30.0%, 30대

30.5%로 나타났고 자살 생각률이 전체 연령대

평균 16.3%인 것에 비해 20대 22.5%, 30대

21.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미성년을

갓 벗어나 불완전하게나마 20대 성인으로서의

삶을 이끌어나가는 대학생들이 코로나로 인한

정신적 디스트레스에 상대적인 취약성을 가짐

을 예상해볼 수 있게 한다.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국가사회적

인 지침, 사회적으로 합의된 행동 양식 등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역사였고, 이는 여러 국

가와 사회, 그 안의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경험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거대한 현상을 보다 미시적으로

바라볼 때, 경험의 대상으로서 집단 속 개인

에게 초점이 맞춰진다. 인간은 감정과 사고,

동기 등을 지니는 유기체로 주변 요인들에 다

양한 방식으로 반응하며, 무엇보다 마음의 작

용을 경험하고 스스로 사고하며 다른 유기체

들과 엄밀히 차별화되는 특성을 가진다. 인간

은 이렇게 심리적이고 인지적인 기제를 토대

로 주변 환경의 영향을 각자 다르게 받아들이

고 스스로 조절하기도 하는 능동적인 존재

(Park, Peterson, & Seligman, 2004; Youssef-Morgan

& Luthans, 2015)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시대 개별 대학생들도 각자 주관적

인 관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느끼고

바라볼 뿐만 아니라 조금씩 서로 다른 모습으

로 대응해왔을 것이라 추측된다.

개인이 때때로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긴

장을 경험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대

표적인 스트레스 이론가인 Lazarus와 Folkman

(1984)의 관점에 따르면 인간에게 일상적인 수

준의 긴장감은 인간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이다(Lazarus

& Folkman, 1984). 그동안의 스트레스 연구들

(김수정, 변광호, 심인섭, 2005; Lazarus &

Folkman, 1984; Ottaviani, 2018)은 주변의 스트

레스 요인들에 의해 개인에게 신체적이거나

생리적인 반응과 심리적인 반응이 도출되며

이 때 주변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 및 자

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 판단, 사회정서적인

조절과 합리적인 대처를 통해 긴장감의 수준

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할 경우 큰 좌절이나

고통, 정신적 무질서 등의 경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제시해왔다. 일상적 스트레스와

개인의 심리적․인지적 적응에 대한 이러한

결과들은 일상에 미치는 코로나19 영향에 대

한 대학생의 지각이 그들의 심리적 반응과 인

지적 대처 등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이러한

심리적이고 인지적인 차원에서의 적응 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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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정신건강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

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동안 긍정심리학과 같이 긍정적인 관점에

서 인간심리를 연구한 학자들(김지영, 권석만,

2013; Dennis & Vander Wal, 2010; Masten,

2001; Ryff, 1989; Seligman, 2002)이 있으며, 그

들은 인간의 정신병리적인 문제 자체보다 다

양한 상황의 마주함 속에서도 스스로 적응적

인 삶을 이루어나가는 건설적이며 능동적인

면모에 초점을 맞추었다. 심리적 안녕감(Ryff,

1989)과 인지적 유연성(Dennis & Vander Wal,

2010)도 그러한 맥락에서 대표적으로 관심을

받아온 개인의 긍정적인 특성이자 자본이다.

먼저, 심리적 안녕감(phychological wellbeing)은

Ryff(1989)에 의해 가장 먼저 개념화된 변인이

며, 개인이 가진 자기 수용이나, 성숙한 목적,

조절력, 대인관계 등 긍정적 기능을 토대로

삶을 바람직하게 이끄는 내적인 힘이다(김경

순, 김정남, 박원모, 천성문, 2006; 김리진, 장

인희, 2016; Ryan & Deci, 2001; Ryff, 1989). 즉,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는 것은 한 인간으로서

개인이 자신이 가진 한계나 제약을 자연스럽

게 받아들이고 의지와 열정을 토대로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할 뿐만 아니라 필요시 환경을 적

절히 조절하고 타인과 우호적인 관계 맺으며

주관적인 차원에서 삶을 기능적이며 만족스럽

게 유지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Ryan & Deci,

2001; Ryff, 1989). 최근에는 비대면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이 가지는 높은 수준의 심리적 안

녕감이 그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두루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제시된 바 있으

며(이지은, 2021),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이 높

은 수준의 심리적 안녕감을 가질 경우에 코

로나19의 영향력에 대한 지각에도 불구하고

삶의 적응을 무난하게 했을 가능성을 기대하

게 한다.

한편 인지적 유연성(cognitive flexbiity; Dennis

& Vander Wal, 2010)은 심리적 안녕감과 더불

어 개인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학문적 관심을

받아왔다. 인지적 유연성은 인지적 차원의 내

적 기제이자 자본으로, 개인이 자신에게 어렵

거나 불리한 상황을 마주할 때 융통성 있는

사고와 내적인 조절력을 토대로 주어진 상황

을 통제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며 건설적인 대

안을 떠올리며 적응적으로 대처해나가는 능력

을 말한다(Dennis & Vander Wal, 2010; Martin

& Rubin, 1995). 그동안 높은 수준의 인지적

유연성이 곤경 속에서도 인간이 좌절하지 않

고 자신의 사고를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 효율

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어 불안감을 낮

추고 궁극적으로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데

기여함이 밝혀져 왔다(김종운, 김남희, 2018;

장선영, 2019; Cheng, Lau, & Chan, 2014; Clark

& Beck, 2010). 한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 대학생이 경험하는 생활스트레스가 그들

의 인지적 유연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이진영,

2016)과 생활스트레스가 우울로 이어지는 관

계를 인지적 유연성이 매개한다는 점(이윤주,

최웅용, 2021)이 확인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스트레스 요인을 마주한

대학생들이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거의 겪지

않거나 혹은 다양한 수준으로 겪는 데 있어

인지적 유연성이 매개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

도 생각해볼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의 대유행과 그로 인한 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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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미시적 환경 변화는 대학생에게 가정생활,

학업, 친구 관계, 일상, 진로 계획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혼란이나 위축을 가져올 만큼 컸

고(강진호, 박아름, 한승태, 2020; 김갑순, 박윤

조, 2021; 나리길, 배소영, 2021), 코로나19 상

황에서 대학생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그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

(신예림 등, 2021)가 보고되었다. 일상 속의 긴

장감들은 적절히 개입을 통해 관리되지 않

을 때 이것은 개인에게 정신적 디스트레스의

증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위드코로나

(With Covid19) 시대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

는 현재, 지난 2년 간 모두의 삶을 뒤흔들었

던 코로나19 현상과 그로 인해 개인이 경험하

는 우울, 불안, 스트레스 간의 관계에 대해 사

회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보다 세심한 관심이

요구된다.

이때 한 가지 더 심도 있게 고려해 볼 부분

은 정신건강 상의 어려움으로부터 대학생을

보호할 것이라 보는 심리적 안녕감과 인지적

유연성, 이 두 가지의 관계와 역할이다. 일반

적으로 개인의 심리․정서와 인지는 정보를

처리하는 두뇌의 작용과 모두 관련되어 서로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알려진다(Lemerise

& Arsenio, 2000). 개인은 누구나 일상 속에서

불리하고 난감한 사건들을 만날 수 있는데 이

것들이 모든 순간 개인에게 정신건강 상 중대

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우울과 같은

정신장애를 연구한 인지 이론가(Beck, 1970;

2005)는 일상 속 스트레스 요인들이 심각한

수준의 증상으로 발현되어 정신건강 상 위험

을 야기하기까지의 과정이 개인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는지, 자

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느냐와

관련된다고 보았다. 또한 Beck의 연구를 포함

하여 그동안의 뇌인지과학연구들(Clark & Beck,

2010; McEwen & Sapolsky, 1995; Ottaviani, 2018)

은 개인이 일상적 스트레스 요인의 경험이 교

감신경의 활성화와 같은 자율신경계 등에 영

향을 미쳐 심리적 불안정성을 형성하고, 나아

가 해마․편도체․전전두피질과 같은 뇌 영역

의 활성화, 주의력이나 기억력 등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음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보면, 대학생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두려움이나 불

만족, 긴장 등이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여

그것이 심리적인 안녕감의 감소를 가져온 후,

다시 인지적 유연성의 감소, 즉 인지적인 차

원에서 부절적한 상황 판단과 편협한 대응을

통해 궁극적으로 정신건강 악화를 일으킬 가

능성이 예측된다.

그동안의 대학생 대상 연구들 중 많은 수는

그들의 삶의 적응에 있어 심리적 안녕감과 인

지적 유연성에 관심을 가지며 서로 관련됨을

보이기도 하였다(박해준, 설현수, 2020; 장선영,

2019; 조은영, 임정하, 2014; Koesten, Schrodt, &

Ford, 2009.). 또한 연구 범위를 확장하면 대학

생의 긍정정서와 삶에 대한 만족 간의 관계를

긍정적 자동적 사고가 매개한다는 결과(윤민

지, 유성경, 2013)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취업준비생의 취업불안을 낮추는데 기여한다

는 결과(진예민, 양수진, 2021)도 제시된 바 있

다. 여러 연구들이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과

인지적 유연성, 그들의 정신건강이 관련됨을

예상하게 해주는 가운데 보여주는 아직 코로

나19의 영향에 대한 대학생의 지각이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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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정신건강으로 이어지는 경로 내에서 그 관계

를 매개하는 심리적 안녕감과 인지적 유연성

각각의 역할과 상호관련성을 구체적으로 밝히

고자 하는 노력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따

라서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인 팬데믹을 경험

한 하나의 집단으로서 국내 대학생이 지각한

코로나19의 영향 수준이 그들의 불안, 우울,

스트레스로 실제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고,

개인의 적응을 위한 주요 기제로서 심리적 안

녕감과 인지적 유연성이 이러한 경로를 각각,

그리고 순차적으로 매개하는지를 규명해볼 필

요가 있다. 더불어 코로나19 대유행을 점차

극복해나가는 시점에서 대학생에 초점을 둔

연구를 통해 코로나19로 따른 그들의 경험에

관심을 높이고 대학생들이 내재적인 긴장감을

적절히 해소하고 더욱 적응적인 삶을 도모해

나갈 수 있게 도울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일상에

미치는 코로나19 영향이 그들의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의 심리적 안

녕감과 인지적 유연성 이렇게 두 가지 변인이

각각 매개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인 순차적인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대학생에게 지각되는 코

로나19의 영향이 그들의 우울이나 불안, 스트

레스 등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실증적으로 확

인하고, 코로나19 영향에 대한 대학생의 지각,

심리적 안녕감과 인지적 유연성, 그들의 우울,

불안, 스트레스 간의 구조적 관계성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들이 실제로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이 가진 개인의 심리적․인지적 긍정

자본을 통해 지나친 혼란이나 좌절 없이 건강

하고 자기실현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

울 방법에 대한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2. 연구문제

위에서 제시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토

대로 연구자들이 수립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으며, 연구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이 지각하는 일상에 미

치는 코로나19 영향이 우울․불안․스트레스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리적 안녕감과 인지

적 유연성의 개별 매개효과는 각각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이 지각하는 일상에 미

치는 코로나19 영향이 우울․불안․스트레스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리적 안녕감과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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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유연성의 순차매개효과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서울특별시, 부산 등 네 개의 광

역시(부산․인천․대구․울산), 제주 등 두 개

의 특별자치도/시(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

치시), 경기도 등 네 개의 도(경기․경상․전

라․충청)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에 휴학 또

는 재학 중인 대학생 297명을 대상으로, 2021

년 7월 8일부터 8월 12일까지 구글 폼(google

form)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4년제 대학교에 휴학 또는 재학 중인

대학생의 표집을 위해 임의표집과 눈덩이표집

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동시에 대학별 재학

생 인증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연구 참여를

안내하고 점차 대상자 범위를 확대해나가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대학생이 각자 연구 참여

에 동의한 경우에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총 310명의 응답 중 불성실한 응답

13명을 제외하여 총 297명의 자료를 최종 분

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표

1 참조), 평균연령은 21.69세(범위, 18-30, SD

= 2.25)이며, 전체 중 남성이 70명(23.6%), 여

성이 227명(76.4%)이고, 재학 중 261명(87.9%),

휴학 중 35명(11.8%)이었다. 또한 등록학기

기준으로 1학년 17.8%, 2학년 19.2%, 3학년

20.9%, 4학년 31.3%, 5학년 이상 10.8%였고,

전공계열 기준으로 사회계열 41.4%, 인문계열

31.3%, 공학계열 9.8%, 자연계열 5.7%, 사범계

열과 의학보건계열 각 4.4%, 예체능계열 3.0%

였다.

2. 측정도구

우울․불안․스트레스

대학생의 우울․불안․스트레스는 Henry와

Crawford(2005)가 개발한 우울, 불안, 스트레스

도구(Depression, Anxiety, Stress Scales: DASS-21)

를 Lee 등(2019)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로

측정되었다. 이 척도는 우울(7문항), 불안(7문

항), 스트레스(7문항), 총 21개 문항으로 구성

된다. 문항의 예시는 “어떤 것에도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가 없었다.”, “내 자신이 심한

불안상태까지 도달했음을 느꼈다.”, “나는 안

정을 취하기 힘들었다.” 등이 있다. 모든 문항

은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많이 그렇다[5])로 자기보고로 측정되었으며,

각 문항의 점수를 토대로 전체 평균 점수를

산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불안, 스

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95이며, 하위요인별로는 우울

.89, 불안 .86 및 스트레스 .88이다.

일상에 미치는 코로나19 영향

대학생이 지각한 일상에 미치는 코로나19

영향은 Conway, Woodard와 Zubrod(2020)이 일

반성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척도를 연구자들이

대학생에게 적용 시 적합한 문장을 사용하여

한국어로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자 중 1인은 원어민 수준의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교육적 배경이 있으며, 연구

자들이 번역한 척도는 또 다른 원어민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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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아동학 박사 2인

에 의해 역-번역의 과정을 거쳤다. 모든 문항

이 원척도에서 의도하는 의미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번역 및 역번역에 참여한 4인에 의

해 최종적인 검토를 거친 후 척도를 사용하였

다. 이 척도는 일상에 미치는 코로나19의 재

정적 영향(3문항), 자원적 영향(3문항) 및 심리

적 건강 영향(3문항)의 3개의 하위요인, 총 9

개 문항으로 구성되고, 모든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많이 그렇다

[5])로 자기보고로 측정되었다. 예시문항으로는

“나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업 관련 소득을 잃

었다.”, “나는 코로나19로 인해 필요한 자원을

얻는 것이 어려워졌다.”, “나는 코로나19로 인

해 우울해졌다.”가 있고, 전체 문항 중 세 문

항은 해석의 일관성을 위해 역코딩을 실시하

였다. 각 문항의 점수를 토대로 전체 평균 점

수를 산출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이

지각하는 일상에 미치는 코로나19의 재정

적, 자원적, 심리적 건강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큼을 의미한다.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89이며, 하위요인별로는 재정

적 영향 .78, 자원적 영향 .83, 심리적 건강 영

향 .84이다.

심리적 안녕감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은 Ryff(1989)가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를 김명소, 김혜원, 차

경호(2001)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로 측정

되었다. 이 척도는 자아수용(8문항), 긍정적 대

인관계(7문항), 자율성(8문항), 환경에 대한 지

배력(8문항), 삶의 목적(7문항), 개인적 성장(6

문항)의 6개의 하위요인, 총 44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문항의 예시는 각각 “살아온 내 인

생을 돌이켜볼 때 현재의 결과에 만족한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

을 즐긴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나의 의지

대로 하는 편이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은

내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미래의 계획

을 짜고 그 계획을 실현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을 즐긴다.”, “그동안 한 개인으로서 크게 발

전해 왔다고 생각한다.” 등이 있다. 부정적 의

미를 내포하고 있는 22개의 문항은 해석의 일

관성을 위해 역코딩을 실시하였다. 모든 문항

은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많이 그렇다[5])로 자기보고로 측정되었으며,

전체 평균 점수를 산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

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93이며, 하위요인

별로는 자아수용 .87, 긍정적 대인관계 .82, 자

율성 .79, 환경에 대한 지배력 .77, 삶의 목적

.79 및 개인적 성장 .64이다.

인지적 유연성

대학생의 인지적 유연성은 Dennis와 Vander

Wal(2010)이 개발한 인지적 유연성 도구

(Cognitive Flexibility Inventory)를 허심양(2011)이

번안하고, 조은영(2014)이 수정한 척도로 측정

되었다. 이 척도는 대안요인과 통제요인의 2

개의 하위요인, 총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대안요인은 사건에 대해서 다양한 대안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다양한 해결책을

고안해낼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나는 어려운 상황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바

라보는 편이다.” 등 11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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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요인은 어려운 상황을 통제 가능한 것으

로 유연하게 지각하는지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나는 결정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등 7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통제

요인 중 여섯 문항은 해석의 일관성을 위해

역코딩을 실시하였다. 모든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많이 그렇다

[5])로 자기보고로 측정되었으며, 전체 평균 점

수를 산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적 유

연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88이며, 하위요인별로는 대안

요인 .91, 통제요인 .82이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부산지역 D대

학의 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해 연구계획 심의․

승인(과제관리번호: 2-1040709-AB-N-01-202106

-HR-044-02)을 받았으며, 승인된 연구계획에

따라 수집된 자료는 SPSS 22.0과 SPSS Process

macro ver. 3.5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

다. 먼저,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주요 변

인의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고, t-검정 및 Pearson의 적률상

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Hayes(2013)가

제안한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매개효과 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

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

을 사용하였다. 대학생이 지각하는 일상에 미

치는 코로나19 영향과 우울․불안․스트레스

와의 관계에서 심리적 안녕감과 인지적 유

연성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 model 4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간접효

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model 6을 사용

하여 순차매개모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주요변인의 차이

를 확인하기 위한 독립표본 t-검정 실시 결과,

종속변인인 대학생의 우울․불안․스트레스에

성별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여 이를 통제변인

으로 설정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측정변인의 상관분석 및 기술통계

변인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

통계 분석과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각 변인의 평균(M)

과 표준편차(SD)를 살펴보았으며, 왜도와 첨도

를 확인하여 데이터의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이 각각 2 미만, 7 미만

인 것으로 나타나 본 자료가 정규성 분포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West,

Finch, & Curran, 1995).

같은 표를 통해 각 변인의 평균 점수를 살

펴볼 때, 일상에 미치는 코로나19 영향은 평

균 2.86점(SD = .85)으로 보통에 가까운 수준

이었으며 대학생의 우울․불안․스트레스는

평균 2.08점(SD = .75)으로 보통보다 낮은 수

준이었다. 그리고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은

평균 3.39점(SD = .49), 인지적 유연성은 평균

3.55점(SD = .52)으로 둘 다 보통보다 약간 높

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

이 지각한 일상 속 코로나19의 영향은 높지



110 인간발달연구

변인 구분 N(%) 변인 구분 N(%)

성별
남성 70(23.6) 재학 여부

(2021.1.)

재학 중 261(87.9)

여성 227(76.4) 휴학 중 35(11.8)

등록학기

1학년 53(17.8)

전공계열

사회계열 122(41.1)

인문계열 93(31.3)
2학년 57(19.2)

공학계열 29(9.8)

3학년 62(20.9) 자연계열 17(5.7)

사범계열 13(4.4)
4학년 93(31.3)

의학보건계열 13(4.4)

5학년 32(10.8) 예체능계열 9(3.0)

대학소재지

서울특별시 130(43.8)

대학소재지

경기도 20(6.7)

제주특별자치도 24(8.1)
인천광역시 23(7.7)

경상남북도 24(8.1)
부산광역시 42(14.1)

전라남북도 16(5.4)

대구광역시 11(3.7) 기타 7(2.3)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 (N = 297)

1 2 3 4 5

1. 성별 1

2. 일상에 미치는 코로나19 영향 .11 1

3. 우울․불안․스트레스 .02 .31*** 1

4. 심리적 안녕감 -.09 -.14* -.61*** 1

5. 인지적 유연성 -.13* -.08 -.28*** .62*** 1

M .76 2.86 2.07 3.39 3.55

SD .43 .85 .75 .49 .52

왜도 -1.25 .09 .78 -.22 .11

첨도 -.44 -.18 .22 -.24 .19

* p < .05. *** p < .001.

표 2.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치 (N = 297)

않았고 그들의 정서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

하며, 심리적 안녕감과 인지적 유연성의 수준

도 보통 이상임을 보여주었다.

한편 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일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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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B SE LLCI ULCI  (F)

일상에 미치는 코로나19 영향 → 심리적 안녕감 -.07* .03 -.14 -.01 .02(3.56*)

심리적 안녕감 → 우울․불안․스트레스 -.90*** .07 -1.04 -.76 .43(72.84**)

일상에 미치는 코로나19 영향 → 우울․불안․스트레스
.21*** .04 .13 .29

.27*** .05 .18 .37 .10(15.54***)

* p < .05. ** p < .01. *** p < .001.

표 3. 대학생이 지각한 일상에 미치는 코로나19 영향이 우울․불안․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 (N = 297)

경로 B SE LLCI ULCI

일상에 미치는 코로나19 영향 → 심리적 안녕감 →

우울․불안․스트레스
.07 .03 .01 .13

표 4.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 부트스트래핑

미치는 코로나19 영향은 대학생의 우울․불

안․스트레스와 유의한 정적 상관(r = .31, p

< .001)을, 심리적 안녕감과는 유의한 부적 상

관(r = -.14, p < .05)을 보였다. 그리고 대학생

의 우울․불안․스트레스는 심리적 안녕감과

는 유의한 부적 상관(r = -.61, p < .001)을, 인

지적 유연성과도 유의한 부적 상관(r = -.28, p

< .001)을 보였다. 이를 토대로 일상에 미치는

코로나19 영향에 대한 대학생의 지각 수준이

높을수록, 그들의 우울․불안․스트레스 수준

은 유의하게 높으며 심리적 안녕감 수준은 유

의하게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학

생의 우울․불안․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그들의 심리적 안녕감 수준과 인지적 유연성

수준이 모두 유의하게 낮음을 알 수 있었다.

2. 대학생이 지각한 일상에 미치는 코로나

19 영향과 우울․불안․스트레스 간의 관계

에서 심리적 안녕감과 인지적 유연성의 개별

매개효과

대학생이 지각한 일상에 미치는 코로나19

영향이 우울․불안․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

대학생이 지각한 일상에 미치는 코로나19

영향이 우울․불안․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표 4와 같다. 먼저 표 3을 통

해 살펴보면, 독립변인인 일상에 미치는 코로

나19 영향은 매개변인인 심리적 안녕감(B =

-.07, p < .05)에 유의한 부적영향을 미쳤고,

매개변인인 심리적 안녕감은 종속변인인 우

울․불안․스트레스(B = -.90, p < .001)에 유

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이 지각한 일상에 미치는 코로나19 영

향이 우울․불안․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

은 매개변인을 고려했을 때 감소했으며,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B = .27,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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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B SE LLCI ULCI

일상에 미치는 코로나19 영향 → 인지적 유연성 →

우울․불안․스트레스
.02 .02 -.01 .05

표 6.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 부트스트래핑

경로 B SE LLCI ULCI  (F)

일상에 미치는 코로나19 영향 → 인지적 유연성 -.04 .04 -.11 .03 .02(3.02)

인지적 유연성 → 우울․불안․스트레스 -.38*** .08 -.54 -.23 .16(19.04**)

일상에 미치는 코로나19 영향 → 우울․불안․스트레스
.26*** .05 .17 .35

.27*** .05 .18 .37 .10(15.53***)

** p < .01. *** p < .001.

표 5 대학생이 지각한 일상에 미치는 코로나19 영향이 우울․불안․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 (N = 297)

.001 → B = .21, p < .001), 부분매개 모형이

지지되었다.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으로 간접효과를 검증한 결

과 (.01 ∼ .13), 95% 신뢰구간에서 신뢰구간의

값이 0을 포함하지 않아 영가설이 기각되었으

므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이는 일상에 미치는 코로나19 영향에

대한 대학생의 높은 지각 수준이 직접 그들의

우울․불안․스트레스 수준을 높일 뿐 아니라

심리적 안녕감의 수준을 떨어뜨림을 통해서도

우울․불안․스트레스 수준을 간접적으로 높

임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대학생이 지각한 일상에 미치는 코로나19

영향이 우울․불안․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

대학생이 지각한 일상에 미치는 코로나19

영향이 우울․불안․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표 6과 같다. 먼저 표 5에서

독립변인인 일상에 미치는 코로나19 영향은

매개변인인 인지적 유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매개변인인 인지적 유연성은

종속변인인 우울․불안․스트레스(B = -.38, p

< .001)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이 지각한 일상에 미치는 코

로나19 영향이 우울․불안․스트레스에 미치

는 영향력은 매개변인을 고려했을 때 감소했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B =

.27, p < .001 → B = .26, p < .001), 부분매

개 모형이 지지되었다.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으로 간접효과를 검증한 결

과(-.01 ∼ .05), 95% 신뢰구간에서 신뢰구간의

값이 0을 포함해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이러한 결과는

일상에 미치는 코로나19 영향에 대한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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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B SE LLCI ULCI  (F)

일상에 미치는 코로나19 영향 → 심리적 안녕감 -.07* .03 -.14 -.01 .02(3.56)*

일상에 미치는 코로나19 영향 → 인지적 유연성 -.01 .03 -.05 .06 .39(63.65***)

심리적 안녕감 → 인지적 유연성 .66*** .05 .56 .75

심리적 안녕감 → 우울․불안․스트레스 -1.05*** .09 -1.22 -.88 .44(57.85***)

인지적 유연성 → 우울․불안․스트레스 -.23** .08 -.39 .07

일상에 미치는 코로나19 영향 → 우울․불안․스트레스
.21*** .04 .13 .28

.27*** .05 .18 .37 .10(15.54***)

* p < .05. ** p < .01. *** p < .001.

표 7. 대학생이 지각한 일상에 미치는 코로나19 영향이 우울․불안․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리적

안녕감과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 (N = 297)

경로 B SE LLCI ULCI

전체효과 .08 .03 .01 .15

일상에 미치는 코로나19 영향 → 심리적 안녕감 → 우울․불안․스트레스 .09 .04 .01 .16

일상에 미치는 코로나19 영향 → 인지적 유연성 → 우울․불안․스트레스 .00 .01 -.01 .02

일상에 미치는 코로나19 영향 → 심리적 안녕감 → 인지적 유연성 → 우

울․불안․스트레스

-.01 .01 -.03 -.00

표 8. 심리적 안녕감과 인지적 유연성의 순차매개효과 부트스트래핑

의 높은 지각 수준이 그들의 우울․불안․스

트레스를 낮추지만, 심리적 안녕감과는 달리

인지적 유연성이 그 관계를 매개하지는 않음

을 의미하였다.

3. 대학생이 지각한 일상에 미치는 코로나

19 영향과 우울․불안․스트레스 간의 관계

에서 심리적 안녕감과 인지적 유연성의 순차

매개효과

대학생이 지각한 일상에 미치는 코로나19

영향과 우울․불안․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안녕감과 인지적 유연성의 순차매개효

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7, 표 8과 같다. 우선

표 7을 살펴보면, 독립변인인 일상에 미치는

코로나19 영향은 제 1의 매개변인인 심리적

안녕감(B = -.07, p < .05)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제 2의 매개변인인 인지적 유연성에

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제 1

매개변인인 심리적 안녕감은 제 2 매개변인인

인지적 유연성(B = .66, p < .001)과 종속변인

인 우울․불안․스트레스(B = -1.05, p < .001)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매개변인인 인지적

유연성은 종속변인인 우울․불안․스트레스(B

= -.23, p < .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이 지각한 일상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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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최종 연구모형

는 코로나19 영향과 우울․불안․스트레스의

관계가 심리적 안녕감과 인지적 유연성을 통

해 순차매개할 때, 일상에 미치는 코로나19

영향이 우울․불안․스트레스에 미치는 직접

적인 영향력은 유의하였다(B = .21, p < .001).

이러한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와 심리적

안녕감과 인지적 유연성의 순차매개효과가 통

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

핑으로 간접효과를 검증한 결과, 심리적 안녕

감의 매개효과(.01 ∼ .16) 및 심리적 안녕감과

인지적 유연성의 순차매개효과(-.03 ∼ -.00),

95% 신뢰구간에서 신뢰구간의 값이 0을 포함

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표 5 참조). 결과적으로, 대학생이 지각하는

일상에 미치는 코로나19 영향은 심리적 안녕

감을 통해 이들의 우울․불안․스트레스에 유

의한 영향을 미쳤고 이와 더불어 일상에 미치

는 코로나19 영향은 심리적 안녕감과 인지적

유연성을 거쳐 최종적으로 우울․불안․스트

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일상에 미치는 코로나19 영향에 대한 지각이

높을 때 그들의 심리적 안녕감과 인지적 유연

성의 수준을 차례로 낮추는 경로를 통해서도

그들의 우울․불안․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졌

으며, 이 결과를 도식화한 최종 모형은 그림 2

와 같다.

Ⅳ. 논의 및 결론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는 ‘코로나’와 ‘우울

(blue)’이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 블루’, 우리

나라 말로는 ‘코로나 우울(국립국어원, 2020.

08. 10)’이라는 용어를 탄생시켰다. 본 연구는

미성년자에서 성인으로의 발달적 이행기에서

코로나19 시기를 겪은 대학생의 코로나19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대한 연구적 관심에서 출

발해 그들이 우울이나 불안,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세부 경로를 밝히고

자 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개인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적 자본이자 보호

요인으로 심리적 안녕감과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역할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

을 토대로 대학생이 지각하는 일상에 미치는

코로나19 영향이 우울․불안․스트레스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심리적 안녕감과 인지적 유

연성의 개별매개효과는 각각 어떠한지, 일상

에 미치는 코로나19 영향과 우울․불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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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와의 관계에서 심리적 안녕감과 인지적

유연성의 순차매개효과는 어떠한지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의 4년제 대학

교 대학생 29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2.0과

SPSS Process macro ver. 3.5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분석되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이

지각한 코로나19 영향이 우울․불안․스트레

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리적 안녕감의 매

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즉, 일상에 미치는 코로나19의 영향에

대한 대학생의 지각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그

것은 그들의 심리적 안녕감 수준을 낮추었으

며, 낮아진 심리적 안녕감은 우울․불안․스

트레스 수준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위 결과는

전세계적인 팬데믹이었던 코로나19였지만 일

상 속에서 대학생이 지각하는 코로나19로 인

한 영향력에는 주관적인 차이가 존재했음을

보여주었고,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대학생의

위험인식 수준이 성별이나 전공 등 다양한 특

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음을 보고한 한숙정,

이지혜의 연구결과(2021)와 일정 부분 유사성

을 가진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대

학생이 질병에 대한 예방과 대응, 수업 방식

의 변화, 사회적 관계 및 일자리의 축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겪었음을 보고한

김갑순, 박윤조의 연구결과(2021)와도 맥을 같

이 한다.

무엇보다 위의 결과는 코로나19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신을 수

용하고 성숙한 목적을 가지며 조절력을 발휘

하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맺는 등의 심리적

기능을 발휘하여 편안하고 만족감 있는 상태

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웠음을 보여주고, 나아

가 이러한 과정이 실제 그들에게 우울이나 불

안,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건강 상의 어려움을

야기할 확률을 높였음을 확인시켜준다. 우선

대학생이 일상 속에서 코로나19라는 쉽지 않

은 자극을 마주할 때 그것은 그들에게 심리

적․신체적인 긴장감을 유발하여 이것이 자신

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발전적인 동기, 다

양한 능력과 관계적 자원 등을 토대로 삶을

긍정적으로 이끄는 데 어려움을 제공한 것으

로 보인다. 이는 개인을 둘러싼 환경에서 잠

재적인 스트레스 요인들이 삶에 대한 긍정적

인 인식과 행복한 마음 상태인 심리적 안녕감

수준과 부적으로 관련된다는 선행연구들(김미

영, 2017; 손재환, 2017)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심리적 안녕감은 코로나19

로 인한 영향에 대한 대학생의 지각과 그들의

우울, 불안,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고,

이는 코로나19시기 불만족스러운 상황이나 곤

경 속에서도 좌절이나 무기력에 빠지지 않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

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

다. 이는 인간이 주어진 환경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자신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에 굴

복하기보다 내적인 행복감과 만족감을 추구하

는 가운데 삶에 대한 건강한 기능을 스스로

실천할 내적 역량을 발휘하는 존재라고 보았

던 학자들(Peterson & Seligman, 2004; Ryff, 1989)

의 입장을 지지해주는 결과였다.

반면 심리적 안녕감과는 달리 인지적 유연

성은 대학생이 지각한 일상에 미치는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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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영향과 우울․불안․스트레스 간의 관계에

서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았고, 즉 코로나19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높게 지각하는 것이 대

학생의 인지적 유연성 악화를 통해 우울․불

안․스트레스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는 코로

나19가 가정, 학업, 아르바이트,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 가져온 변화들을 개인이 자신

의 정상적인 생활을 저해하거나 위축시킨 요

인으로 받아들일 때, 사고나 판단의 차원보다

는 심리적 차원이 우선적인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결과에서 대학생이 보고한

일상에 미치는 코로나19의 영향은 보통인 3점

을 약간 밑도는 2.86점이었으며, 표준편차 .85

를 고려할 때 전체의 약 70% 정도가 부정적

인 영향을 약간 낮게 지각하는 수준에서 약간

높게 지각하는 수준 사이에 분포했음을 예상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연구대상 대학생이

지각한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크게

높지 않았고, 병리적인 수준이 아닌 일상적인

수준에서의 코로나19 영향 지각이 심리적 안

녕감과 관계없이 곧바로 사고의 경직성에 변

화를 가져올 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않

았던 것으로 해석해볼 수도 있다. 이것은 부

정적인 영향 지각이 높은 대학생들의 경우를

중심으로 하는 후속연구를 통해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시대를 사는

다양한 인구 집단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으며 그 중 대학생에 초점을 둔 연구들(강

지연, 지명원, 2021; 김갑순, 박윤조, 2021; 신

예림 등, 2021; 이윤정, 2020; 천희창, 김지영,

2021; Cao et al, 2020)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

었다. 다만 이 연구들은 주로 코로나19로 인

해 대학생이 경험하는 유형별 스트레스, 심리

정서적 반응, 우울이나 불안과 같이 발현되는

증상 등에 초점을 두어 왔고, 그들의 심리정

서적인 경험과 정신건강 상의 위기의 관계를

미시적으로 바라보고 또 다른 변인들을 함께

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들은 이제

시작단계에 있다. 일상에 미치는 코로나19의

영향 지각이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그리고

인지적 유연성에 미치는 효과나 코로나19 영

향에 대한 지각이 그들의 정신건강 상의 어려

움 간의 관계 내에서 심리적 안녕감이나 인지

적 유연성의 매개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본 연구들은 아직 없는 가운데 더욱 정확한

이해를 제공할 연구들이 면밀히 이루어질 필

요가 있다.

둘째, 대학생이 지각한 일상에 미치는 코로

나19 영향과 우울․불안․스트레스 간의 관계

에서 심리적 안녕감과 인지적 유연성의 순차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대학생이

지각한 일상에 미치는 코로나19 영향은 인지

적 유연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심리

적 안녕감을 통해 인지적 유연성에 영향을 미

쳤고, 이 순차적인 영향력은 다시 우울․불

안․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쳤다. 달리 말해, 대

학생이 일상에 미치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높

게 지각할 때 이것이 그들의 심리적 안녕감

수준의 감소, 그리고 인지적 유연성 수준의

감소를 순차적으로 가져왔으며, 이것이 우

울․불안․스트레스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했

다. 이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코로나19의 영향

이 그들의 정신건강 상의 문제로 이어지는 경

로에서 우선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에 대한 부

정적인 지각이 심리적인 반응을 일으켜 주관

적인 안녕감을 떨어뜨리고 그것이 순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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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인 차원의 적응력을 낮추어 우울․불

안․스트레스를 높였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를 통해 볼 때, 코로나19에 대한 대

학생의 경험과 관련하여 심리적 안녕감의 수

준이 그것이 대학생에게 높은 수준의 우울이

나 불안, 스트레스 등을 유발할 만큼 직접적

인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이성적인 사고

와 융통성 있는 판단 등을 방해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도 정신적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을

만큼 정신건강 유지와 관리에 중추적인 역할

을 수행했다. 사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심리와

인지, 즉 마음과 머리의 작용은 모두 두뇌가

관장하는 일이며(Lemerise & Arsenio, 2000), 인

간의 적응과 성장을 위한 과정에 두 가지가

긴밀히 관련된다고 알려진다(김민정, 조현주,

2015; 노승혜, 조현주, 2018; 임선영, 권석만,

2013). 그리고 일반적으로 심리적인 만족감과

안정감을 느낄 때 인지적인 기능을 관장하는

두뇌의 기능도 원활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정

보 단서를 합리적으로 처리할 인지적인 기능

이 정상적일 때 병리적인 수준의 우울과 불안

등이 예방된다고 본다(권석만, 1996; Clark &

Beck, 2010; McEwen & Sapolsky, 1995; Ottaviani,

2018). 본 연구의 두 번째 결과는 코로나19가

대학생의 지각 과정을 통해 그들의 정신건강

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였고 이 과정을

매개하는 개인의 내적 자본 중 심리적 안녕감

이 이러한 영향력을 중점적으로 매개한다는

점을 실증하였다. 일반적으로 주변 환경의 변

화는 개인에게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며

그 중 인지적인 측면도 포함될 수 있다. 이를

고려한다면 합리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떠올려 슬기롭게

해결해나가는 능력의 발휘가 부정적인 사건의

발생이나 개인을 둘러싼 스트레스 요인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은 심리적 안녕감 수준에 따라

강화될 수도, 약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

된다. 후속연구를 통해 다른 사건이 아닌 ’코

로나19‘로 인한 영향에 대한 지각 차원이었기

에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인지를 재확인

하거나 대학생이 아닌 인구집단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양상이 나타나는지 등을 지속 규명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결론을 제시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시기에 공통된

특성을 가진 인구 집단의 모습에 초점을 둔

국내외 연구들이 수행되기 시작한 가운데 성

인으로의 발달적 과업을 달성해나가는 시기에

서 코로나19 대유행을 마주한 대학생 집단과

그들의 건강한 적응을 위한 논의에 초점을 두

고 대학생 대상 학문적 연구의 영역을 확장했

다는 데 의의를 가진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전 세계인들을 혼란에 빠뜨린 점은 분명하나

그럼에도 인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

며 적응을 이루어왔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객

관적인 사실과 역사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코

로나19로 인한 영향에 대한 지각이나 그로 인

한 개인 내적인 변화 등을 개인마다 서로 다

르게 경험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

점에서 일상에 미치는 코로나19에 대한 영향

에 대한 대학생의 지각을 새롭게 번안한 척도

를 통해 알아보는 시도를 하였다. 그리고 이

러한 과정에서 고유한 발달을 이루어나가는

대학생이 새로운 사건이자 현상으로서 코로나

19를 마주하며 그 안에서 개인의 내적 자원을

토대로 스스로 적응을 도모해나가는 존재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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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며 대학생이라는 인구 집단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둘째, 코로나19 영향을 대학생이 부정적으

로 지각할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저하되어 이

를 통해서나, 심리적 안녕감의 저하에 따른

인지적 유연성의 연이은 악화를 통해 그들의

정신건강 상의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음을 보

여주며, 코로나19에 대한 영향 지각과 대학생

의 정신건강 간의 구조적 관계를 심리적 안녕

감과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밝혔다. 그동안 대학생을 포함한 개인의 삶의

적응을 바람직하게 이끄는 요인으로서 심리적

안녕감과 인지적 유연성의 기능에 대해 확인

되어 온 바 있다(김종운, 김남희, 2018; 장선영,

2019). 본 연구는 이에 더 나아가 이 두 가지

변인이 가지는 이론적 역할과 상호연관된 가

능성을 코로나19라는 새로운 현상 안에서, 또

한 대학생의 삶을 중심으로 재검증했다. 그리

고 개인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논의를 위해

폭넓은 환경과 다양한 맥락 안에서 심리적 안

녕감과 인지적 유연성의 관계와 효과에 대해

실증적 증거들을 축적해나갈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심리정서적 건강

을 위해 그들이 코로나19시대 여러 가지 어려

움에도 긍정적인 삶의 요소들의 발견하고 주

변과 자신을 적절히 조절하여 무엇보다 심리

적 차원에서의 안녕감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실천적 의의를 가

진다. 연구의 결과는 코로나19가 일상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대학생의 지각이 그들의 우울,

불안,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관계에서 무엇보

다 심리적 안녕감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주

었다. 즉, 심리적 안녕감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와 제약을 가진 개인이지만 자신의 모습

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주변의 요소들이 자

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조절하며 합리

적인 목적 의식과 타인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토대로 삶을 건설적으로 이루어나게 해준다

(김리진, 장인희, 2016; 이지은, 2021; Ryan &

Deci, 2001; Ryff, 1989). 앞으로 코로나19 팬데

믹이라는 처음 경험하는 감염병 대혼란 속에

학생들이 지각했던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이 심리적 안녕감을 안

정적으로 유지하며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이

끌어나는 주체가 되도록 도와야 한다.

본 연구는 다음의 제한점을 가진다. 먼저,

연구자들은 4년제 대학의 대학생이 경험하는

보편적인 경험을 확인하는데 초점을 두고 전

국적으로 다양한 성별과 전공의 대학생을 표

집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연구대

상 중 여학생, 재학생, 인문사회계열의 비율이

각각 상대적으로 높았고, 지역에 있어서도 서

울과 인천을 포함하는 수도권과 부산 등 대도

시권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

다. 연구대상의 특성이 균등하도록 표집되지

않았던 점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 할 수 있

으나, 전국 4년제 대학의 지역별 분포와 재학

생 비율이 실제로도 대도시권에 치우쳐 있다

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

서 코로나19 영향 지각에 대한 최신 국외 척

도를 직접 번역하여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

로 적용했다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으나 국내

대학생에게의 적용에 있어 문항 구성이 타당

한지는 반복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

으로 볼 때, ‘나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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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을 잃었다’의 항목에서 본 연구자들은 ‘아

르바이트 등을 포함하는 일자리’의 의미로 직

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번역을 하였으나 대

학생 개인마다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여 해당

문항에 대한 응답에 차이를 가져왔을 가능성

이 있다. 실제로 코로나19의 영향과 관련한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

아 국내에서 직접 개발․타당화된 척도들이

많지 않았다. 코로나19시기 개인의 경험과 적

응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는 가운데 양적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척도의 개발과 활용은 시의적절하며 가치 있

는 연구결과들을 도출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

이다. 후속연구를 통해 누적된 결과를 도출하

고 필요 시 척도의 구성과 번역 등을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에

게 코로나19의 등장 이후 자신이나 주변인의

감염 확진이나 자가격리 등과 같이 감염병 관

련 직접적인 피해 경험 유무를 확인하지 않았

으며, 이러한 경험에 따라 개인이 지각하는

코로나19의 영향과 그로 인한 우울, 불안, 스

트레스 간의 관계에 차이가 있었을 수도 있

다고 본다. 앞으로 후속연구를 통해 일상에

미치는 코로나19 영향에 대한 대학생의 지각

에 차이를 가져온 개인 요인이나 환경 요인

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그 관계성을 면밀히 알아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성인 8명 중 1명이 우울증을 경험

한다고 보고되며(질병관리본부, 2014), 청년(15

∼ 29세) 실업률이 OECD 평균 4.4%p 감소하

는 동안 0.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한국

경제연구원, 2020). 이는 앞으로도 대학생의

삶에 대한 적응과 그들의 행복에 꾸준히 관심

을 기울여야 함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장기적

인 코로나19 현상을 겪으며 일상에서 지각한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영향이 연쇄적인 영향력

을 통해 만성적인 정신적 디스트레스 증상 등

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인의 심리적․인지적

적응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국가사회와

대학 등의 차원에서 교육, 개인․집단 상담,

치료, 멘토링 등 대학생 대상 심리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제공하도록 하며, 대학

생들이 보다 건강한 마음과 자세로 포스트코

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성인으로서 더욱 건설

적인 미래를 계획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방법에 대한 학문적․실천적 논의를 지속해나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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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COVID-19 on Daily Life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on Their Depression, Anxiety, and Stress: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Psychological Well-Being and Cognitive Flexibility

An, Hye-Ryung Hong, Yea-Ji

Dept. of Child Studies, Dept. of Child Studies,

Dong-a University Inh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effects of COVID-19 on daily life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on their depression, anxiety, and stress are mediated by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and

cognitive flexibility, and whether the two hav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An online survey consisting of

self-report scale items was conducted for 297 college students nationwide. The final collected 297 data

were analyzed using with SPSS 22.0 and SPSS Process macro ver. 3.5.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well-being on the effects of COVID-19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on depression, anxiety, and stres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well-being and cognitive flexi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perception of

the impact of COVID-19 and depression, anxiety, and stres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high level of perception of college students about the impact of COVID-19 negatively

affect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equentially negatively affects cognitive flexibility, which can lead to an

increase in depression, anxiety, and stress. This study has implications for supporting university students

experiencing COVID-19 to maintain a healthy and self-fulfilling life based on personal psychological and

cognitive positive capital.

Keywords: effect of COVID-19 on daily life, depression․anxiety․stress, psychological well-being, cognitive flexibility,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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